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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곡우체통 낭독회 초대작 선정평

희곡우체통이 열리고 적지 않은 작가들이 작품을 보내주었다. 세상을 보는 각기 다

른 방식, 그리고 그것을 구축하는 다른 상상과 언어들을 만났다. 희곡우체통은 국립

극단이 공연할 작품을 찾기 위한 통로로서 설치된 것이기에, 우리는 이 각기 다른 

장점을 지닌 작품들 속에서 국립극단의 무대 위에서 특별히 더 깊고, 청명한 울림

을 낼 수 있는 작품을 찾고자 했다. 그리하여 희곡우체통이 열리고 처음으로 기고

된 작품 중 3작품을 낭송을 통해 다시 읽어보는 기회를 갖고자 한다. 낭송을 통해

서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은 독서라는 행위 속에서 상상했던 것들이 배우의 입

을 통해서 공간 속에서 구축될 수 있는가를 가늠해 보는 일이다. 그러므로 이 세 

작품들은 나름 독해자의 호기심을 자극한 작품이면서 동시에 독해자들이 스스로의 

독서를 통해서는 확신할 수 없는 의구심을 주는 작품들이기도 하다. 작가들에게도 

낭송의 자리가 쇼케이스의 자리가 아니라 자신의 상상과 구체적 구현물 사이의 일

치와 간극을 확인하는 자리이기를 바란다. 희곡우체통 프로그램에서의 작품 낭송은 

거창하게 ‘낭송공연’이라 부르지 않는 형식일 것이다. 낭송이 공연이 될 때, 연출적 

개입이 필요하며, 이 때 구체적인 해석이 가해진다. 하지만 우리가 낭송을 통해 확

인하고자 하는 것은 해석보다는 작품에 열려있는 가능성들이다. 더 많은 작품들의 

가능성을 타진해보기 위해서는 낭송공연이라는 무거운 형식보다는 간략한 낭송의 

자리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.  

「고독한 목욕」은 사회적 주제를 시적으로 풀어내는 작품이다. 인혁당사건으로 사

형된 아버지를 회상하는 아들의 이야기이다. 폭력의 과거사를 우리는 현재의 시점

에서 어떤 방식으로 껴안을 수 있을까? 이것이 이 작품이 제기하는 질문이다. 독특

한 것은 고통스러운 과거를 회상하는 극 공간이 목욕탕이라는 점이다. 목욕은 일반

적으로 제의적 장치이지만 이 작품은 비극적 제의성과는 다른 방식으로 고통을 치

유하고자 한다. 

가장 고통스러운 기억을, 긴장을 풀어 이완시키는 목욕탕 속에서 만나게 하는 작가

의 배치가 사회적 주제를 다루는 또 다른 방식이 가능할 수 있겠다는 기대를 갖게 

한다. 과거사를 고발하고 그 부당함에 절규하기보다 이 작품은 고통에 감각적으로 

다가가고자 한다. 고통을 만져보는 것, 목욕이라는 의식은 그 감각적 다가감을 위한 

장치이다. 아버지의 상처를 내가 만지고 씻어낼 때, 그때서야 내게 새겨진 상처 또

한 씻어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. 그렇지만 상처, 고통의 이야기만큼이나 이 작

품은 행복에로의 갈망으로 채워져 있다. 「고독한 목욕」은 애초에 다른 세상을 꿈

꾸었던 그 열망이 폭력으로 일그러지기 이전에는, 행복을 향한 열망이었음을 일깨

워주고 있다. 

「우연히 태어나 필연히 날아가」는 「고독한 목욕」과 전혀 다른 결을 지닌 작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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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다. 몸을 파는 삶을 대물림하는 모녀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조금은 낡은 소재에 

접근한다는 인상을 준다. 극의 전개방향도 충분히 예측가능하며, 결말은 또 지나치

게 건강하기조차 하다. 하지만 이 모든 의구심에도 불구하고 작가는 살아 움직이는 

구체적인 인물들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. 인물들은 관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

니라 삶을 이야기하고 있으며, 전형으로 흐르다가도 꿈틀거리며 살아있음을 주장한

다. 작가는 인물에게 그 인물이 할 수 있는 말들을 부여하고 있다. 이처럼 구축된 

인물은 구성의 한계를 뛰어 넘을 수 있을까? 인물이 표면적으로 보이지 않는 주제

를 보이도록 만들어 낼 수 있을까? 낭송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해 보고자 하는 바는 

이런 것이다.

「괴화나무 아래」는 쉽게 읽히는 작품이 아니다. 요양원에서의 살인사건과 이의 

고발이라는 구체적인 극 상황을 제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이 작품의 인물들은 

구체적인 발화를 하지 않는다. 동시에 인물의 언어는 감정을 만들어 내는데 동원되

지도 않는다. 그렇다고 작가의 언어가 단지 문학적이라거나 관념적이라고 말할 수

는 없다. 단어와 문장 안으로 파고들면서도 작가는 ‘극’의 구축을 방기하지 않는다. 

더욱이 개인적 글쓰기처럼 보이면서도, 이 작품의 주제는 우리 시대의 문제와 무관

하지 않다. 죄많은 세상에서, 아무도 그 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때, 그 책임을 

자청하는 인물 낙세는 우리 시대가 갖지 못한, 그리하여 우리에게 지금 꼭 필요한 

인물이기 때문이다. 작가가 일부러 끊어놓은 단어와 단어 사이, 문장과 문장 사이를 

배우들의 목소리가 채워 극에 밀도를 더하는 것이 가능할까? 이것이 「괴화나무 아

래」의 낭송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바이다.

국립극단의 작품개발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희곡 ‘우체통’이라고 굳이 명명한 이유

는 작가와 무대를 이어주는, 커뮤니케이션의 통로이기를 원하기 때문이다. 최종적으

로 국립극단의 시즌 프로그램으로 제작되는 작품 수는 극히 제한적이겠지만, 그 과

정 속에서, 작품을 낭송하는 목소리들이 작가와 무대 사이를 이어주는 소란스러우

면서도 나직한 대화의 소리가 되기를 희망한다.   

희곡우체통 우체국장 조만수


